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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의 하루 / 박기린

 나는 충남 당진에서 3세 딸아이를 키우며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로 지내고 있다. 5
월 12일은 당진 원당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기로 했다. 아침 8시 반에 함께 교육가는 강사
들과 만나기로 하여 아침을 서둘렀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평소엔 어린이집에 오전 10시경에 
보냈는데 교육이 예정되어 있을 때면 일찍 맡기기도 하였다. 아이가 비몽사몽 잠에 취해 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평소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교육이 있는 날은 직장에 다녔을 
때처럼 곱게 치장을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갈 채비를 모두 마치고 곤히 자는 아이를 내려
다보며 한숨을 한 번 푹 쉬었다.  8시 20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안고 어린이집으로 
갔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전 아이를 깨워 급히 뽀뽀를 하곤 서둘러 나왔다. 미리 근처에서 기
다리고 있던 당진자원봉사센터 직원과 강사들과 승합차를 타고 학교로 갔다. 교무실에 가서 
내가 교육할 반을 배정받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이 교육 후에 영어시험을 볼 
예정이라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당부였다. 시험을 준비하느라 학생들이 고단할 거란 예
상을 했다. 또 몇은 시험 준비에 교육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교육은 9시부터 45분 
이루어졌다. 10분 전에 교실로 가서 강의 준비를 했다. 컴퓨터가 없는 학급이라 다시 교무실
로 가 선생님께 협조를 구했다. 교육에 앞서 USB에 담긴 교육 자료와 게임을 옮겼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착석하였다. 준비한 게임은 ‘숫자 맞추기’였다. 컴퓨터 
화면에 순식간에 숫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맞추는 간단한 게임이었다. 게임을 시작하자 학생
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느낌이 들었다. 점점 더 속도가 높아지는 게임의 속도가 나에 대한 
집중도도 함께 높였다. 게임이 끝나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역시 무척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
다. 한, 두 명은 시험공부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 얘기하러온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학생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말해볼까요? 똑같은 것
 말해도 되고요. 패스 있어요. 앞에 친구가 패스하면 다음 친구는 패스 못해요.”
학생들은 ‘돕는 것’, ‘좋은 일’, ‘사랑’, ‘희생’ 등등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본격적으로 자원봉
사센터에서 하는 일, 자원봉사의 정의, 자원봉사를 하며 탄탄해진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 말
하였다. 학생들이 내 딸과 내가 만난 몽골의 어린이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자 조금 
웅성거렸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 ‘노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늙는 
것이 아니다.’란 말도 해주었다. 자원봉사대상자들은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고. 
 지난 교육과 달라진 점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며 연봉이 올랐던 경험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성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단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진
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기성세대로서 반성했던 점과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진 것도 전했다. 
 교육을 마치고 다른 강사들과 간단히 소감을 나누었다. 45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학
생들 수업태도가 특별히 좋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내가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들
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자 그에 동조하거나 최근 관련 이슈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자원
봉사를 하며 확실히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더 생겼다는 느낌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며 지내면 좋겠다. 
 봉사를 마치고 아이를 만나러 어린이집으로 갔다. 귀가하기 전, 이웃에 들러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이웃 언니가 깔깔거리며 웃어 소리 나는 곳으
로 갔더니 아이와 이웃 아이가 함께 이불에 누워 있었다. 이웃 언니의 아이는 아들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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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이는 딸이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이 함께 누워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청소
년들을 만날 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펑소엔 그런 사소한 행복을 즐기며 산다. 저녁을 
차리기 위해 간단히 장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온단 남편의 말이
었다. 서둘러 집에 돌아가 청소를 하고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했다. 요리 실력이 그리 훌륭
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음식이 나와 만족했다. 남편도 잘 먹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그저 이렇게 가끔 봉사를 하며 사회활동을 못 할 것 같다. 그래도 지금의 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편이라 생각한다. 첨부한 사진은 내가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자료 
중 일부이다. 2011년 몽골로 봉사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과 우리 딸이 똑같이 예뻐서 소개
한 사진이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사회에 공헌하며 살고 싶다.


